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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

집단행동이 확대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‘119구급

활동 비상체계’를 가동한다고 20일(화) 밝혔다.

○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(월)부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본부장으

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.

□ 우선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고, 응급환자 이송 지연

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이송병원을

지정한다.

자료제공 : 2024. 2. 20.(화)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    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구급정책팀 구급대책팀장 안 희 02-3706-1430

구급담당 조성호 02-3706-1431

사진 없음 ▣ 사진 있음 □ 매수 : 2매

서울시,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응급환자 이송 비상체계 가동 

- 소방재난본부, 응급 이송 체계 유지… 19일(월)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 중

- 중증환자 중심 이송,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이송병원 지정해 지연 최소화

- 센터 인원 증원해 신속‧즉각 대응, 병원 지정 지원하는 상담 ‘수보대’ 증설 투입

- 시, “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, 의료공백으로부터 시민안전 지키기 위해 최선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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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를 위해 우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원을 증원해 즉각적이고 신속

한 대응을 펼치고, 병원 지정을 지원하는 상담 수보대(신고 접수, 출동

지령, 관계기관 연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)도 증설 투입한다.

□ 현장에서는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도에 따라

응급환자(Pre-KTAS1,2등급)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,

준응급환자(Pre-KTAS 3등급)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, 비응급

환자(Pre-KTAS 4,5등급)는 응급의료시설 또는 일반 병·의원으로 분산

이송하기로 했다.

□ 아울러 경증환자에 대해선 간단한 의료상담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지

않고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처치법 등을 안내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

어줄 계획이다.

○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플랫폼 모니터, 일선 소방서 전광판 등을

통해 대시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.

□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“응급환자의 빠른 신고접수와 이송을 위

해 비응급환자들은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”며 “서울소방은 의료공백

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이송 비상체계 시행에 최선

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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